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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
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(9.24일까지)이며, 그 이후 
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.

        (한국일보 7.16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1. 기사내용 
□ 한국일보는 7.16일 「금융위, 코인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

폐쇄 유예기간 부여 검토」 제하 기사에서

ㅇ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

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

유력하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□ 특정금융정보법은 ’21.3.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

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(9.24일까지)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ㅇ 동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

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

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